
제32389호 40판 안내 02-2020-0114 구독·배달 1588-20201920년 4월 1일 창간 단기 4358년 음력 9월 11일 癸酉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의 나래마루 접견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에 만난두정상은이날오전 11시 20분부터 1시간 40여 분간 회담을갖고상대국을겨냥한강경무역조치를자제키로합의했다. 미국은 마약 ‘펜타닐’ 범람을 이유로
중국에부과했던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고, 중국 또한희토류수출통제철회에합의했다. 부산=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정상회담을 열
고 상대를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
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20%에서 10%로 인
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최근 발표한 강화된 희토
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던 중, 두 나라
가 일단 상대를 겨눈 치명적인 무기는 거둬들이며
‘휴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로 여겨져 온 ‘대
만문제’도정상회담중논의하지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9년 일본

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 뒤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통해 극한 대립은 피하기
로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여겨져
온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한숨 고르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많아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든
다시불붙을수있단관측도제기된다.
미중 정상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
데 1시간 40여 분간확대정상회담을이어갔다. 회
담뒤곧장귀국길에오른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때문에 20% 관세를 부과했었는
데, 그 관세를 10%로낮추기로했다. 이는즉시효
력이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는전부해결

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강조했
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
며 “이는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덧붙였다. 트럼
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大
豆)와 다른 농산물도 즉시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상대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과 관련해
부과한조치도서로유예하기로했다.
다만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산반도체의중국수

출에 대해선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

사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과 협의할 것이고,
‘블랙웰’(엔비디아 개발 첨단 반도체)은 논의에 포
함안됐다”고 말했다. 대만문제와관련해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
다. 양측이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 문제는
의도적으로다루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날 회담에선 트럼프대통령의방중 계획도구

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
문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것”이라고했다.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선 미묘한 신경전도 벌
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고, 이 자리에서더많은것을합의할것”이
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국가 상
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있고, 이는정상적인것”이라고했다.

워싱턴=신진우 niceshin@donga.com /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 이기욱 기자

美中정상,100분‘부산 담판’ 무역전쟁 휴전
트럼프-시진핑, 6년만에 정상회담

美, ‘펜타닐 관세’ 20%→10%로 인하

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맞교환’

트럼프, 반도체 규제완화엔 선 그어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는 논의 없어

▶A2·3면에관련기사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30일 한국의핵추
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
연료의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
에 한국의 핵잠 확보 지지를 공식 천명한 것. 미국
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에적극찬성하면서한국이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보유국이될가능성이커졌다.
트럼프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한미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대신핵추진잠수함을건조할수있도
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려
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점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
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
(Big Comeback)을맞을것”이라고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최우방국인영국과 1950년대협력한게유일
하다”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것은
매우이례적”이라고전했다.
이 대통령도 30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 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
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밝혔다.
중국은 한미 핵잠 협력 가능성에 반발했다. 중

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며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길바란다”고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안규영 기자

李 ‘핵잠요청’ 하루만에
트럼프 “韓의 건조승인”
“美필리조선소에서만들 것” 밝혀

中 “韓美,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하길”

▶A4면에관련기사

<핵추진잠수함>

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 30일 한미관세
합의에대해 “반도체관세는이번딜(deal)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관세 합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엇갈린주장을내놓은것이다.
러트닉장관은이날소셜미디어X(옛트위터)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
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
다”고 적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미 관세 협상 세부사항 합의로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
체 관세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

은대우를적용받기로했다고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며, 세부 내용을 다룬 팩트 시트(Fact Sheet·설
명자료) 관련문서는마무리검토중”이라고했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사항이없다”고선을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아주 멋지고 아름

다운 협상이었다”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
다”고적었다. 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러트닉 “반도체관세, 합의포함안돼” 韓과엇갈린주장

韓정부 “대만 수준 적용” 발표와 달라

대통령실 “합의 바탕 문서 작업중”

▶A8면에관련기사


